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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허청(청장 김용래)은 영업비밀 유출 피해 중소기업이 영업비밀 

유출 증거를 손쉽게 확보할 수 있도록 스마트폰, PC 등 정보기기에

대한 디지털 포렌식 사업을 신규로 추진한다고 밝혔다.

ㅇ 영업비밀 소송 판결문 분석결과(’20 특허청 자체조사), 소송의   

75% 이상에서 이메일이 중요 증거로 활용되는 등 디지털 증거가

 실제 재판에서 영업비밀 침해 입증에 결정적인 역할을 하고 있다.

□ 그러나 중소기업은 영업비밀 유출 피해를 당해도 전문인력과 장비가 

없어 소송에 필요한 증거를 자체적으로 확보하는데 상당한 어려움을 

겪고 있다. 디지털 기기에서 유출 증거를 찾기 위해서는 첨단 포렌식

장비와 이를 운용할 수 있는 전문가가 반드시 필요하기 때문이다.

□ 특허청은 올해부터 영업비밀 유출 피해기업의 모바일 기기, 업무용

PC, 저장매체 등에 대해 디지털 포렌식을 실시할 수 있도록 영업

비밀보호센터(한국지식재산보호원 소속)에 전문인력을 채용하고 

첨단장비를 도입하였다. 

ㅇ 또한, 영업비밀 유출 증거가 확보되었다 하더라도, 평소 영업비밀로

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

-‘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’신청기업 모집  -

【 판결문 분석결과, 디지털 포렌식 분석결과 인용 사례 】

◆ (USB, 스마트폰 메모리) 이직자가 ‘도면, 설비 이력카드, 작업표준서, 생산일
정’ 등 핵심 기술자료들을 USB 및 스마트폰 메모리 등의 디지털 저장매체에 옮
겨 영업비밀을 무단으로 반출한 사실 입증

◆ (회사 서버) 제3자가 피해회사의 서버에 무단으로 접속하여 서버에 저장된  

사업계획, 매출정보 등 경영상 정보를 검색·열람한 사실 입증

◆ (업무용 노트북) 영업비밀 유출을 위해 프로그램 설치파일이 실행된 흔적,   

약 5개월 후 해당 프로그램 구성 파일이 삭제된 사실 입증



관리되었다는 ‘비밀관리성’ 요건이 충족되어야 법적으로 보호*를    

받을 수 있으므로, 기업의 영업비밀 관리체계 진단도 지원할 계획이다. 

   * 부정경쟁방지법상 영업비밀 성립요건: ‘비밀관리성’, ‘비공지성’, ‘경제적 유용성’ 

ㅇ 디지털 포렌식 분석결과, 추가적인 법적대응이 필요한 경우 ‘영업비밀

 유출분쟁 법률자문’도 제공하고, 아울러 서울특별시, 경기도, 인천광역시의    

‘지식재산 심판소송 비용 지원사업’과의 연계도 추진한다. 

□ 특허청 정연우 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 “올해 새롭게 추진하는 

디지털 포렌식 지원이 영업비밀 유출증거 확보에 어려움을 겪고 있는

우리기업에게 큰 도움이 되길 바란다.”며, “영업비밀로 보호받기 

위해서는 평소 영업비밀 관리가 중요하므로, 개별기업에 대한 영업비밀

관리체계 진단과 맞춤형 컨설팅도 적극 지원하겠다.”고 강조하였다.

ㅇ 신청기간은(‵ 21. 3. 25.~12. 31.)이며 , 보다 자세한 사항은 

한국지식재산보호원 영업비밀보호센터(1666-0521, www.tradesecret.or.kr)를

통해 확인 가능하다.

※ ⇩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⇩

☞ https://www.tradesecret.or.kr/bbs/noticeView.do?ntt_id=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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